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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세미콘, 차량용 MCU ‘LX61101’ 양산… 현대차·기아에 공급
- 신사업 ‘차량용 MCU’의 첫 성과물… 차량용 반도체 사업 본격 시동
- 현대차·기아 적용의 ‘최초 국산 MCU’로 SCM 전 과정 국내 양산 체계로 이뤄져
LX세미콘이 개발한 차량용 반도체 ‘모터 기능 특화 MCU(LX61101)’가 양산에 들어가 현대차·기아에 공급되기 시작했다. LX세미콘이 신사업으로 육성 중인 차량용 MCU에서 거둔 첫 성과이자 현대차·기아에 탑재되는 최초의 국산 MCU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LX61101은 자동차 바디 전장 시스템의 모터 제어에 최적화된 MCU다. 모터의 속도와 위치, 회전 방향, 토크 등을 실시간으로 판단해 동작을 제어하는 핵심 시스템반도체로 초소형 설계와 우수한 성능, 높은 시스템 효율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40MHz ARM Cortex-M3 코어를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정밀한 모터 제어가 가능하다. LX61101은 자동차 윈도우 안전장치(자동으로 닫히는 도중 장애물이 감지되면 다시 열리는 기능)와 차량 공력을 제어하는 시스템에 활용된다. 현대차·기아가 올해 하반기부터 생산하는 차량 적용을 시작으로 공급 차종 범위는 점차 확대될 예정에 있다. 
LX61101은 LX세미콘이 신사업으로 공들이고 있는 차량용 MCU 분야의 첫 양산 성과다. LX세미콘은 그동안 디스플레이 IC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 왔다. 이후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와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공급망 재편, 전동화 확대 추세에 대응해 지난 2022년부터 차량용 MCU를 미래 성장 축으로 키워 왔다. 회사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가전용 MCU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 것이다.
LX61101은 현대차·기아에 공급되는 최초의 국산 MCU라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LX세미콘은 2023년 3월 현대차·기아의 ‘모터 기능 특화 MCU’ 신규 사업자 선정에 참여해 같은 해 4월 어워드를 확보했다. 이후 약 3년간 개발과 품질 테스트를 거쳐 LX61101 양산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차량용 반도체 신뢰성 기준인 AEC-Q100과 기능 안전 관련 ISO 26262 규격 기준도 만족했다. 
LX61101은 반도체 설계부터 파운드리, 후공정에 이르는 공급망관리(SCM) 전 과정에 국내 기업이 참여해 양산한 모델이다. 업계에서는 국산 MCU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과 함께, 국내 1위 팹리스인 LX세미콘과 국내 대표 완성차 기업, 시스템반도체 생산·후공정 생태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첫 사례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2025년 글로벌 기준 차량용 MCU 시장은 약 15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LX세미콘 관계자는 “차량용 MCU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육성해 제어용을 넘어 통신, 구동, 센서, 파워용까지 제품군을 넓혀 나갈 것”이라며 “차량용 반도체를 통해 회사의 성장 기회를 넓히고, 국내 완성차 업계 및 반도체 산업 저변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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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세미콘   공식 뉴스룸 https://news.lxsemicon.com
공식 유튜브 https://www.youtube.com/@LX_Semicon

